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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카운트다운 

그레첸 피클시머 키니

(실화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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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 티스! 에밀리언!” 엄마가 부르셨어요. “화환에 초를 켤 

시간이구나.”

마티스는 책을 내려놓고 거실로 달려갔어요. 남동생 

에밀리언도 형을 쫓아갔어요.

성탄절에는 마티스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요. 렙쿠겐 쿠키를 

만들거나 나무를 장식하는 일 같은 것 말이에요. 하지만 

마티스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성탄절을 준비하며 초를 밝히는 

일이었어요.

마티스네 가족은 이걸 강림절 화환이라고 불렀어요. 화환에 

달린 초록 나뭇가지 위에는 붉은 양초 네 개가 달려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성탄절 전야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일요일마다 

초를 밝혀요. 첫 주에 초 하나를 켜고, 그다음 주에는 두 개, 

셋째 주에는 세 개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전야를 앞둔 

*  누가복음 2:10~11

일요일에는 초 네 개에 모두 불을 밝혀요.

마티스는 에밀리언이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이도록 아빠가 

도와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불꽃은 환하게 활활 

타올랐어요.

“엄마, 강림절이 무슨 뜻이에요?” 마티스가 물었어요.

“강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의 날들을 말한단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켜면서 성탄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날짜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강림절 달력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엄마는 책장 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나무집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엄마는 그 집을 탁자 위에 올려 두셨어요. 

마티스는 그 집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들떴어요.

올해 강림절 달력은 두 가지였어요. 이 달력들은 평범한 

달력이 아니었어요. 성탄절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달력이었죠! 첫 번째 달력은 문이 24개가 달린 작은 

나무집이었어요. 그 문들을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매일 

하나씩 여는 거였어요. 

“이제 네가 문을 열 차례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마티스는 방긋 웃으며 오늘 열어야 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사탕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마티스는 그중 

하나를 동생에게 주었어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강림이란 중요한 누군가가 오거나 

중요한 일이 다가온다는 뜻이야. 성탄절이 누가 오신 걸 

기념하는 날인지 기억하니?”

“예수님이요!” 마티스와 에밀리언이 함께 외쳤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수천 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우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지상에 

오실 거란다.”

마티스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지 상상했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달력도 열어 보자, 마티스 형!” 에밀리언이 말했어요.

“알았어!” 마티스가 두 번째 달력에 손을 뻗었어요. 

그건 오마(Oma: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손수 만드신 

달력이었어요. 바로, 리본 24개가 달린 옷걸이였어요. 

리본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구가 적힌 쪽지가 접힌 채 

달려 있었어요. 그 달력 덕분에 가족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매일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경전 구절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티스는 새로운 쪽지를 리본에서 떼 보았어요.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티스는 가족과 함께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평안을 

느꼈어요. 2주 후에는 네 개의 촛불이 모두 켜질 테고 

성탄절을 기다리던 시간도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마티스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게 성탄절만이 아님을 알았어요. 마티스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

마티스는 성탄절에 

초를 밝히는 전통을 

제일 좋아했어요.




